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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ompanion people who raise companion animals experience 

companion culture from this adoption throughout their lives. So far, studies have focused on viewing pets as pets 

or for their utility or looking at the positive emotions that companion animals provide to human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overall culture that companion animals and their family consistently experience 

together throughout the animal’s life.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people with experience of raising companion animals. Six categories and 23 subcategories were 

fou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anion people who adopted pets for various reasons tried to improve 

their pets’ social skills, took an interest in their nutrition, and experienced visits to pet culture spaces. Second, at 

the same time, they had a communal experience of raising a pet by using the SNS function, and they were able 

to study in depth by sharing the pet’s diet. Third, with attention to social phenomena, they carried out large-scale 

protest activities aimed at relevant organizations when animals were placed in poor environments, and when the 

animals were transferred to shelters, etc., they did not give up their attention and continued to provide help such 

as follow-up donations and showed a sense of responsibility.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understand 

structurally the experiences of companion people who experience companion culture throughout their pet’s life. It 

wa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lated systems and laws, cultivate personal order and consciousness, 

and increase elements of companion culture in life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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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들이 입양부터 생애주기 동안 반려문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동안 연구들은 애완동물로 보거나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위주로 연구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반려동물 생애주기 동안 꾸준히 함께 경험하는 문화 전반을 살펴보

고자 하였으며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면담하고 총 6개 범주

와 23개의 하위범주를 발견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반려인들은 본인의 

반려동물 사회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영양학적인 관심, 반려동물 문화 공간을 방문하는 경험을 했다. 둘째, 동시에 

SNS 기능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한다는 공동체적 경험을 했으며 반려동물의 식단을 공유하여 심도 있는 공부

를 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닌 사료 성분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사람용 영양제를 반려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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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급여하기도 했다. 셋째,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이 있으면 관련기관에 

항의 활동을 규모 있게 진행하였는데 해당 동물들이 보호소 등으로 인계되면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후속적인 

기부 등의 도움을 주며 반려인으로써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

를 경험하는 반려인에 관한 경험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반려문화가 더욱 개선되기 위해 관련

한 제도와 법안 개선, 개인의 질서와 의식 함양, 생활 전반의 반려문화 요소 증가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교감, 반려동물, 반려문화, 반려인, 펫문화 

1. 서론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이 반려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는 다양한 형태를 띠면

서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의식주와 관련

된 기본적인 형태부터 국가정책과 관련한 반려문화까

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재는 1인 가구, 펫팸족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강아지를 양육하는 가족 단

위를 의미한다), 고령인구화가 되어가면서 반려동물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존중받아 마땅함을 부여하여 이들

을 반려동물로 칭하고 있으며 이들과 누리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이 반려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반려인들이 그들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요소로 의, 식, 주와 관련된 기본 생활양식부터 

운동장, 유치원, 반려동물 장난감 등의 부가적 문화 요

소를 누리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도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또는 유기 등을 방지하고자 등록하는 반

려동물 등록제도(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2021)와 인식표부착, 목줄 등의 안전조치 등이 

있다. 이렇듯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을 법적으로 동물 법

과 펫티켓(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으로 정하고 있고 비

반려인 또한 반려문화가 확산하여 가면서 이 규칙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으로는 반려동물

과 관련한 제반적 문제들에 의한 반려동물 정체성 확

보에 혼란이 있으며(Shin, 2014) 나아가 법들이나 매너

들이 주로 반려인들에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비반려

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상황이다(Lee & 

Kim, 2020).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은 

애완견 또는 법적으로 해석하여 소유물 등으로 인식하

고 반려동물들의 가족을 주인, 소유자 등으로 해석하거

나 명명하는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가까이에 두고 귀

여워하거나 즐긴다는 의미의 애완의 대상으로 인식하

면서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위주의 수단적 성격에 관해 연구 되어왔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파악해 볼 때에도 반려문화는 대

체적으로 선진국에서 먼저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국 또한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나 과도기를 겪고 있

는 반려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반려문화 속 

다양한 요소들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동시에 어떠

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 가

지 경험, 감정, 일방향적인 즐거움의 대상으로 인식하

였던 과거 연구와 비교하여 생애 동안 함께 문화를 경

험하는 가족으로 인식하면서 나아가 동물권리 향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새

로운 가족의 형태가 된 반려 가족과 반려문화 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

서 이들이 반려문화를 향유하거나 지켜보면서 경험한 

바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반려문화를 경험한 반려인들을 심층 인터뷰

하여 문화적 요소들을 탐색하고, 소비 행위, 제도적 경

험 내용에 따라 반려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반려문화

과거 가축화되어 있던 동물들은 애완동물에 이르게 

되고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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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

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

한 자리에서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부르도록 제안하였고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사람의 장난감이라 칭해지던 애완동물에서 사람

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칭하게 

되었다(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2022).

동물과 인간은 상호 필요에 따른 관계가 아닌 가족, 

감정공유 관계인 유대관계(HAB: Human Animal Bond)

로 진화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에 도입

된 것을 기반으로 한국의 반려문화는 정착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외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조금 더 앞서 발

달하기 시작하였다. 동물과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반

려동물과의 관계가 육체와 정신적 건강의 조화와 행복

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Hoffman, 1991; Siegel, 

1993),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의 애착 관계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Burns, 2008;  

Pauliuc & Fu, 2018), 반려문화 현황과 개선을 위한 연

구(Shin, 2014; Lee et al., 2018; Kim et al., 2018; Lee 

& Kim, 2020), 반려동물의 사후에도 관심을 갖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Dawson, 2007; Choi et al., 2023).

2.2. 반려동물과 심리적 건강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반려동물들에게 더욱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은 감정적으로 더욱더 지지감을 얻게 되고 부

정적인 감정들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Garrity et al., 

1989). 반려동물을 통한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반려동물을 통해 건강과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

는 동물 보조요법으로도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동물을 

통한 심리치료인 AAT (Animal Assisted Therapy)가 보

편화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평

온감, 자신감, 불안 감소, 스트레스 감소, 긍정적 사회

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Arkow, 2021). 이처럼 

반려동물에게 쏟는 감정에서 얻는 정서적인 교감과 다

시 반려동물에게서 받는 위로와 긍정적 감정 경험은 

반려인들에게 큰 의미로 작용한다.

또한 혼자 사는 개인의 외로움과 비교하였을 때, 사

회적, 심리적으로 지원을 덜 받는 반려인들이나 사회적

인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통한 외로

움과 우울을 애착으로 해소하고 있다(Antonacopoulos 

& Pychyl, 2010). 나아가 반려동물 애착이 단순한 소유, 

양육이 아닌 이들과의 애착과 만족감이라는 관계성이 

반려인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Kim & Park, 

2017).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이라는 존재만으로 긍정적

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닌 이들과의 문화적 활동, 애

착 관계 등을 통해 교감을 하고 이에 따라 심리적 건강

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들

은 반려동물을 의인화하는 다관계적 과정을 통해 반려

동물을 소중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 관계를 

남다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한

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보호자들에게는 생

활에 심리적 가치와 관계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

(Dawson, 2007). 

2.3. 반려동물 식이

반려동물 사료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분이 

10% 미만이고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건사료, 수분함량이 

75%인 페이스트 형태로 캔 포장이 된 습식사료, 간식

류에 속하는 트릿류가 그 분류이다(Hwang et al., 2013, 

korean Association of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

세계의 반려동물 시장 트렌드는 사료에서 식품, 펫 

휴머니제이션, 적극적 소비자 참여, 시장 세분화 등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반려동물

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오메

가3, 유산균 등이 반려동물 사료에 첨가되고 있고 동물

성 원료 비율 증가와 유기농 원료를 더하고 곡물 미첨

가 즉, 그레인프리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동결건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의 시장 참여가 확

산하며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의 선진국의 개발과 비교해 국내 펫 

푸드 시장은 해외 브랜드 업체가 점유율을 크게 보유하

고 있으며 국내 업체는 중저가 제품으로 고급화 추세에 

뒤처져 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6).

국내의 펫푸드를 비롯한 연관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고급화,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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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에 대해 육성 대책을 설립하고 특화 제도와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펫푸드 글로벌 전략산업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et al., 2023). 

3. 연구방법 및 참여자

3.1. 연구방법 

반려문화적 요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

이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와 문화기술지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양적 방법론으로의 접근으로는 반려인과 비반

려인들이 문화를 향유하거나 접하면서 경험을 축적하

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지만으로는 이들이 감정과 경험을 느

끼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문화 요

소들의 관계성을 깊이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반려

인과 비반려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반려 문

화 요소에 두는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일상적 상황에 숨어 있는 맥락들을 포착하고 

사회적인 행동들을 설명하는 방법론이다. 그중에서도 연

구 주제에 대하여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대해 본질적 의

미를 찾는 방법은 현상학적 방법론((phenomenological 

methodology)이다.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반려인들이 반려문화에 관

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경험과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탐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반려문화가 가지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라는 하나의 경험적인 현상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인 실질적 이론을 도출하고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의 연구방법으로 자료 수집, 분석

을 거치고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였다. 따라서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를 경험한 

연구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분석하고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반려인에 관한 연구를 

현상학적 방법인 지오르기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오르기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전체 인식, 

기술문 의미 단위 구분, 학문적 용어로 변형, 의미 단위

의 구조 통합을 거치는 1단계 ‘전체 인식, 현상의 초점

에 맞추어 단위로 분석하고 텍스트의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나누는 2단계 ‘기술 내용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

기’, 의미 단위의 구분 후 단어 조합을 통한 주체화와 

연구에 해당하는 용어로 바꾸는 3단계‘학문적 용어로

의 변형’, 변형된 단어를 주제화하고 연구 주제에 맞는 

용어로 바꾸고 기존 기술문의 문맥을 살펴 통합하는 

4단계 ‘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 통합’을 거쳤다(Giorgi 

& Giorgi, 2003).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반려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반려문화 속 다양한 요소들이 

이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반려동물의 생애 동안 문화를 접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려인의 경우에는 반려인 또는 반려

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려인들을 모집단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간 반려동물을 양

육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7년으로 설정하였다. 

주로 반려동물로 양육하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기준으

로 하여 평균적으로 노령견과 노령묘의 시기에 접어들

게 되는 시기를 장기간으로 기준하게 되었다. 동시에 

반려동물을 직접 대면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반려인에

게도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고, 유목적 표집법

(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에 애착을 

가진 반려인들에게 추천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 다

음과 같이 기준을 설정하였다. 반려인의 경우, 반려동

물을 1회 이상 양육한 경험이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려문화와 관련된 소비 및 참여 활동을 매달 3회 이

상, 연평균 40회 이상 경험한 자로 한정하였다. 특히 

참여자의 문화생활 횟수나 수준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생활을 더욱 선호하는 참여자들을 우선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애착

을 표정이나 어투로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고 

적극적인 문화 경험을 하는 반려인들의 경험을 효과적

으로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연구 참여자 중 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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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법을 통해 총 10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소셜네트워

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성에 관해 설

명하고 참여 의사를 전달받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 의

사가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별도로 연구의 목적, 본 연

구의 학문적 가치,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보호 및 

연구/면담 도중 참여 의사 철회 등의 권리를 설명하였

다. 연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뒤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를 한 번 더 전달받았으며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 10인은 Fig. 1로 나타내었다.

3.3.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07월부터 2023년 5월

까지 10달에 걸쳐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내용은 모두 당일 전사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대를 상의하여 진행하였다. 인터

뷰는 평균 45분에서 180분가량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이었던 반려인들의 반려문화 인식에 관한 

경험을 끌어내기 위하여 인터뷰 방식은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 질문을 먼저 제시하고 개방형 질문을 계속하여 

이어 나가는 반구조화 면담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라 문화적 요소들과 면담의 내용

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면담 방

식은 구조화된 면담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경험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성하기에 질적으로 풍부한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제시하는 과정이 있기에 비구조화된 면담과 비

교해서는 체계적인 면담 구축이 가능하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여 연구의 이해도를 높여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을 설명한 후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각종 도구를 활

용하여 수집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진행 중 

알게 된 내용이나 느낌을 기록하고 이들의 경험에 대

해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뷰 중 연구참

여자의 인상과 비언어 표현을 관찰하였다. 또한 본 연

구는 문화 요소의 관계성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 범위 확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참여자들

의 이야기 속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이들의 표현 언어를 

순서대로 전사하였다. 

윤리적 연구에 따라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을 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자에게 얻고 싶은 정보

들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적인 사유로 말할 

수 없는 내용과 관련한 무리한 답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사전 인터뷰 시 연구소개와 비

밀보장, 익명 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연구 중단 관련 

권리를 재차 설명하였다. 면담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지오르기 4단계 연구 방법을 활용해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반려인의 경험 범주를 6개

의 범주와 23개의 하위 범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심

층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험을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주를 뒷받침하며, 대상자들

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담았다.

4.1. 상황적 구조 진술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의미구조에 대한 

체계적 진술을 위해 경험적 사례를 상황과 함께 기술

하기를 권한다(Shin et al., 2004). 따라서 심층면담을 

통해 얻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함께 표2에 제시

한 핵심 구성요소들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

자들 간의 경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 현상

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였다.

해당 내용은 Table 1로 나타내었다.

Fig.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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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반려동물 입양 

과거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은 주로 샵에서 이루어졌

으며 반려동물 분양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오늘날의 연

구참여자들은 주로 반려동물 입양이라는 용어를 썼으

며 반려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

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입양의 

동기는 첫째, 외로움을 느낌(연구참여자 D), 둘째, 유기 

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연구참여자 J), 셋째, 가족

들의 합의로 입양(연구참여자 A, B, E, F, I), 넷째, 지인

들의 반려동물 만나기(연구참여자 C)로 나타났다. 혼

자 사는 개인의 외로움과 비교하였을 때,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통한 외로움과 우울을 애착으로 해소한다

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Antonacopoulos & 

Pychyl, 2010).

혼자 사는데 코로나가 심해지게 되면서 집 밖에 나갈 

일이 많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는 여자 친구와 가족들

과도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다녀와 

집에 돌아오면 늘 조용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없어도 혼

자서 잘 있을 수 있는 반려묘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외롭지 않아요(연구참여자 D).

유기 동물에 대한 콘텐츠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똑

같은 생명인데 선택받지 못하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어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된

다면 꼭 유기 동물들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J).

가족들끼리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건 어떤지 이야기하

고 합의하게 되었어요.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가족

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했어요. 반려동물

에 가족들 모두 집중하는 것 같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요(연구참여자 A, B).

Components Subcomponents

Pet adoption

Feeling of lonelines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interest in rescued animals

Adoption based on family consensus

Meeting friends' pets

Experience in pet culture

Feeling of freedom and refreshment in dog play spaces

Enrollment in a structured dog kindergarten program

Participation in pet fairs and community events

Visiting pet-friendly places

Utilization of social media features

Making friends through pets

Sharing recommended products

Joint purchases of popular items

Sharing pet diet plans

Interest in diet/nutrition

Feeding premium food with different drying methods

Researching nutrition for pets

Supplementing human-grade supplements

Experimenting with homemade natural and snack foods

Purchasing unique ingredients and antibiotic-free animal welfare foods

interest in social phenomena

Experience of donating to animal protection organizations

Interest in animal protection laws

Activism in protesting relevant institutions

Improvement of pet culture

Need for improvements in animal-related legislation

Studying pet nutrition

Disappointment with fellow companion people

Lack of societal and lifestyle aspects of pet culture

Table 1. The experience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 companion people experiencing companion culture throughout thei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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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기르는 반려동물들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애정이 생기고 계속 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입양을 하

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마리 더 입양하려고 

생각 중이에요(연구참여자 C).

4.1.2. 반려문화 생활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반려 문화생활을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주기적이거나 여러 회 경험하였다. 반려동물 중에

서도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적극적

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첫째, 애견 카페와 놀이터에 방문하였고(연

구참여자 A, B, C, D, F, I, J), 둘째, 프로그램이 있는 

애견 유치원에 등록하였고(연구참여자 A, B, D, I), 셋째, 

반려동물 행사를 찾아 참여하였으며(연구참여자 A, C, 

D, F, G, I, J),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를 방문하였다

(연구참여자 A, B, C, F, G, I, J). 

반려인들의 반려 문화생활의 이유는 반려동물의 행

복감과 심적 건강, 육체적 건강 등이 주를 이루었다. 반

려문화생활 경험에서는 반려견을 보거나 귀여워하면서 

느끼는 애완성이 아닌 교감, 헌신적 성격이 나타났다.

 

애견 카페에 가면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친구들과 어

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

아져요. 집에서는 뛰어노는 데에 한계가 있고 평소에 

산책할 때에는 하네스를 착용해야 하는데 애견 카페나 

놀이터에서는 하네스도 없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 

웃는 강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B).

다른 친구들과의 사회성을 위해서 강아지를 유치원에 

등록했었어요.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는 유치원에 

보내면 집에서는 전문적으로 보살피기 힘든 관절 케어

라거나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

다. 퇴근할 때 들르면 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집에 

강아지를 혼자 두어야 한다는 걱정이나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좋고요. 가끔 강아지와 함께하느라 제 

볼 일을 못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치원에 간 시간을 

활용해서 볼일도 보고 있어요(연구참여자 A).

반려동물 행사는 주로 펫 페어에 참여하는 편이에요. 

제품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고 제 반려동물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가곤 해요. 

요즘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진행해요. 반려동물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로 반려인으로서 

뿌듯함을 느껴요(연구참여자 I).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에 가는 이유는 이 시간과 공

간을 제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동반이 가능한 곳

에서 식사하거나 디저트를 먹고 근처에 경치 좋은 곳

에서 산책을 하기도 해요. 제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집에서 혼자 심심하게 있을 반려동물을 생각하

면 속상하기도 해요(연구참여자 F). 

4.1.3. SNS 기능 활용 

반려동물 관련한 SNS 기능 활용은 MZ세대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반려동물 양육

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더 나은 양육을 위해 정

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교류하고 있었다. 해당 교류

의 과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반려문화를 경험하고 

특히 식이와 관련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첫째, 반

려동물 친구 만들기(연구참여자 C, D, F), 둘째, 추천하

는 제품 공유(연구참여자 C, I), 셋째, 인기 상품 공동구

매 하기(연구참여자 A, F, J), 넷째, 반려동물 식단 공유

하기(C, D, F)가 있었다.  

저희 강아지의 일상을 SNS에 게시하고 다른 반려동

물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저희 강아지의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친해져 반려동물과 함께 만나게 되기도 하고 

관심사를 나누기도 해요(연구참여자 F).

추천하는 제품을 SNS에 공유하기도 하고 제품을 추

천받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비교해 보기도 할 수 있어 유용해요. 요즘에는 제품을 

써보고 인스타그램 릴스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기도 

해요(연구참여자 I). 

인기 있는 상품들을 공동구매하고 있는데 좋은 상품

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은 수익금 

일부를 유기 동물에게 기부하는 공동구매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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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도 하고 제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만족스러워요(연구참여자 J).

반려동물 식단을 공유하고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 뿌

듯함도 있고 제가 급여하고 있는 좋은 제품들을 다른 

친구들도 한 번 급여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공

유하고 있어요. 식단에 대한 기록은 일기 같은 느낌인

데 초보 반려인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소

개하기도 해요(연구참여자 C).

4.1.4. 식이에 대한 관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반려동물의 식이에 지출하고 식

이에 대한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메가3, 유산균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선택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순도를 직접 비교하고 비교해 

사료에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애착 관계는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Pauliuc & 

Fu(2018)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동물성 원료와 그레인 프리, 유기농 사료는 물론이

고 동물복지와 관련한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의 사료

를 급여하고 있었으며 동결 또는 수분 탈수 사료 등 

더 새로운 사료의 형태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의 자료와 비교해 현재도 국내 사료보

다는 해외 사료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Park, 2016; 

National Audit Data - Domestic self-sufficiency and 

import status of pet food). 연구참여자들은 식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첫째, 고급 사료 급여(연구참여자 A, 

B, C, D, G, I, J), 식이에 대한 논문 서치(연구참여자 

C), 영양제 급여(연구참여자 A, C, I, J), 자연식과 간식

을 직접 제조해 보았음(연구참여자A, C, E, I), 무항생

제 자연식과 간식을 구매했다(연구참여자 A, B, C, D, 

E, H, I).

대부분의 사료를 선택할 때 해외에서 유명한 사료들

이나 건강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SNS상 보호자들

이 급여하는 사료들을 급여하고 있어요. 사료는 스팀

으로 만든 사료부터 압착, 에어 드라이,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급여하고 있는 동결건조 등 

많은 제조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도 다르죠. 대부분 값이 비싸지만 그만큼 가치

가 있다고 느껴요. 사료비를 많이 쓰면 그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A).

저는 직업이 사료 제조업이다 보니 더 많은 반려동물

을 만나게 됩니다. 연구를 하면서 국내에는 아직 연구

가 부족해 서치에 어려움이 많지만 제 반려동물을 위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C).

영양제가 투여된 사료도 좋지만 저는 직접 오메가3과 

유산균, 마그네슘 등을 급여하고 있어요. 순도가 중요

하거든요. 논문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강아지들의 

건강과 관련이 없는 원료들을 포함해 과대광고하는 

경우를 구별해 낼 수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자고 

급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공부하게 되고 사람용 영양제를 반려견에 맞추어 설

계해 급여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J).

반려동물에게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주고 싶어 간단

한 간식류들은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지만 직접 구매

하는 것이 더 건강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합리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화식이나 자연식의 경

우 조리도구들이 다르다 보니 입자도 다르고 촉촉함

도 확연히 달라요(연구참여자 I).

하루에 많은 양을 급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급여할 때 건강한 음식을 급여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은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대신 구매해 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동물복지나 방목해서 길러 도축하기도 한다고 권유받

아 종종 이런 제품들을 먹이기도 합니다. 캥거루, 토

끼, 악어 같은 음식도 급여해 봤어요(연구참여자 H).

4.1.5. 사회현상에 관한 관심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을 두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

족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보호해야 할 대상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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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감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동

물을 보호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애완적 

성격이 아닌 반려적 성격으로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앞서는 것이었다. 첫째, 동물 

보호 단체에 대한 기부 경험(연구참여자 A, G, I), 둘째, 

동물보호법에 관한 관심(연구참여자 A, B, C, D, J), 셋

째, 관련 기관에 항의 활동(연구참여자A, C, G, I)이 있

었다.

동물보호단체에 사연이 있다고 하면 SNS를 통해 공

유 하기도 하고 기부하고 있어요. 구조할 때 항의했던 

동물들이 보호받거나 임시 보호되면 기부를 이어서 

하기도 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마음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상태

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연구참여자 I).

반려동물 법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면 바로

바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거나 하네스 줄 길이, 입마개 등에 대한 이슈들이 발

생했을 때 바로 참여했었고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

었거나 판례가 뉴스에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꼭 보곤 

해요(연구참여자 J).

불법 농장 등에 대한 라이브 방송들이나 SNS상에 올

라온 학대 사례 등을 보게 되면 다 같이 관련 지자체

나 국민신문고에 항의 활동이나 서명 활동을 하고 있

어요. 내용을 공유해 실제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반

영되었을 때 그 힘을 느꼈어요. 반려동물을 반려하면

서 모두 데려올 수 없어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반려인

들이 할 일들이니까요(연구참여자 I). 

4.1.6. 반려문화 개선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가 개선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와 

그 관심도와 비교하여 현재 관련한 제도적 마련은 부

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총체적인 문화 요소가 

부족하여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반

면, 식이와 관련하여 선택지가 커지고 있는 산업 속에

서 보호자가 직접 공부하면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인지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 생애 주기 동안 

사회현상, 제도, 문화 요소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참여

자들은 매너 없는 반려인들에 대한 실망 등의 감정을 

크게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반려문화의 

현주소가 현재 과도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동물 

관련 법안에 관한 개선 필요(연구참여자 A, J), 둘째, 

반려동물 식이에 대한 공부 필요(A, J) 셋째, 같은 반려

인들에 대한 실망(A, B, C, F, I, J), 셋째. 문화 요소의 

부족(A, B, C, D, F, G, I, J)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동물권 

전반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동물을 여러 방면에

서 보호하는 법안 마련이 이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

해요. 더 엄격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아무나 동

물을 길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H).

간식들은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기 쉬운데 사료는 일반 보호자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가려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히 

설명만 보고 구매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들을 고르

는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J).

특히 산책할 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반려동물들을 

책임지지 않고 배변도 정리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반려동물들을 기르는 모든 사람에 대

한 인식을 저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모르

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연구참여자 F). 

반려문화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너무 적다고 느껴요. 생활의 전반이 반려 문화

적 요소로 채워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영화관, 편의 

시설처럼 예전에는 반려동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

니라고 여겨졌던 곳들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기도 하

지만 인식, 제도, 생활 등 문화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거죠(연구참여자 J).

4.2. 일반적 구조 진술

전체 맥락에서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반려인과 그들

의 반려동물에게 ‘반려문화’란 ’반려동물이 더 소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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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반려인들의 가족이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과거 ‘애완동물’의 개념에

서 ‘반려동물’의 개념이 정착했던 시기를 지나 반려문

화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려인들은 자신의 반려동

물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와 적극성을 띠고 있었

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잘 양육하기 위해 더욱 깊이 있

는 공부를 하고 사회 전반의 반려동물 범주에 관한 관

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들에게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은 문화를 경

험하고 양육하면서 배움과 동물권리, 생명에 대한 책임

감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경험은 적극적인 참여로 정

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면

서 외로움을 충족하거나 어린 가족이 생겼음에 기대하

고 양육했지만, 양육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화, 식이에 대한 관심 이상의 연구, 사회현상에 대해 

활동하게 되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다양한 놀이 

공간과 지자체의 행사, 동반 장소에 방문하며 반려문화 

생활을 경험하였고 SNS를 통해 반려동물 친구를 만들

고 추천하는 제품을 공유하거나 인기 상품을 공동구매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도 

하며 사료의 영양 파괴가 덜하거나 성분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반려동물 식이에 맞는 영양제를 

급여하고 고급 원료들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선별하여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공부를 통해 반려동물 영양제가 

아닌 사람 영양제를 반려동물의 몸에 맞추어 적정량 

급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 전반을 경험하면서 사회

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는데, 먼저 사회적으로 동물 관련 제도나 

법안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등에 비해 발전이 덜하다

는 점, 두 번째로 개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

서 수준 높게 공부하는 문화, 세 번째로 같은 반려인들

이 양육인으로서 질서를 지키는 책임감, 네 번째로 사회

와 생활 전반에 반려문화 요소의 부족을 언급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들이 입

양부터 생애 주기 동안 반려문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고,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면

담했다.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총 6개 

범주와 23개의 하위 범주를 발견했다.

연구 결과 반려동물을 생애 주기 동안 양육한 반려

인들은 처음 외로움을 느끼거나 유기 동물에 관한 관

심, 가족 간의 합의, 지인들의 반려동물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등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육 

과정에서 다양한 반려문화 요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열성적인 반려인이 되었다. 애견 놀이 공간에서 오프리

쉬로 자유롭게 뛰어노는 반려동물 놀이 공간과 프로그

램이 갖추어진 애견 유치원에 등록하면서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 힘썼고, 페어와 지자체 반려동물 

행사에 방문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장소에 방문하

면서 뿌듯함과 교감 등의 긍정적 감정을 경험했다. 동

시에 SNS 기능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친구를 만들거나 

추천하는 제품을 공유하고 인기 상품을 공동구매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한다는 공동체적 경험을 했으며 반려

동물의 식단을 공유하여 공부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반려문화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식이에 대한 

관심은 SNS, 페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험하게 되

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도 하며 사료의 영양 파

괴가 덜하거나 성분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반려동물 식이에 맞는 영양제를 급여하고 고급 원료들

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선별하여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공부를 통해 반려동물 영양제가 아닌 사람 영양제를 

반려동물의 몸에 맞추어 적정량 급여하기도 했다.

반려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스스로 반려인으로

써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물보호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고자 하

고 동물권리를 해하는 현상을 발견하면 규모를 이루어 

직접 항의하는 활동들을 진행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에서 벗어난 동물들이나 기존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

게 기부하는 활동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반려인들은 이러한 문화 전반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먼저 사회적으로 동물 관련 제도나 법

안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등에 비해 발전이 덜하다

는 점, 두 번째로 개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

서 수준 높게 공부하는 문화 세 번째로 같은 반려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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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육인으로서 질서를 지키는 책임감, 네 번째로 사

회와 생활 전반에 반려문화 요소의 부족을 그 개선점

으로 언급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감이나 긍

정적인 감정 위주로 연구가 되었던 반려동물을 반려동

물과 반려인이 반려동물 생애 주기 동안 꾸준하게 경

험하는 문화 전반을 살펴본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반려

인의 측면에서 문화를 살펴 한 가지의 주제에 심도 있

게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수정 - 또한 반려동

물의 기준은 넓으나 반려견들을 양육하고 있는 참여자

들이 많아 반려견 중심으로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고 

문화 활동에 있어 집 생활을 하는 반려동물들의 문화 

활동과 비교하여 야외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활동들

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그

러나 일부 범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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